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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결의를 높여주는 노래
17-10-06

애청자들께서 추석을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올해의 추석 연휴가 열흘 동안입니다. 이 원고를 쓰고 있는 오늘은 추석 이틀 전입니다만 저는 전주에 있는 부모님의 산소에 성묘를 다녀 오기 위하여 고속 버스 표를 미리 구매해 두었습니다. 제 친구가 LA에서 감동적인 동영상 음악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음악에 감동을 받고 이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음악 동영상은 양팔이 없는 청년이 발가락으로 기타를 치면서 큰 군중과 교황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노래의 제목은 “제가 노래를 부를 때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관중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고 교황님은 노래를 부른 청년에 다가 가셔서 볼에 키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용감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저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바라건 데 계속해서 온 세상 사람들께 희망을 주세요.”

음악에 깊은 조예는 없지만 저는 음악을 무척 즐깁니다. 무슨 노래든지 무조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희망을 복 돋우는 노래도 있고 슬픔과 절망을 개탄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한탄과 비통을 전달하는 노래가 들리면 저는 꺼버리거나 다이얼을 돌려 버립니다. 수년 전에 한국어 라디오에서 퇴패적인 가사를 담은 노래가 전파를 타고 흘러 나왔습니다. 가사 전체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기억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지만 대략 “공부하기 싫은 사람 다 나오라.  일하기 싫은 사람 다 나오라. 하루 종일 신나게 춤을 추고 놀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퇴패적이고 절망적인 노래가 유행하면 청취자들의 정서에 멍이 듭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국운이 기울어질 때는 부정적이고 비통한 오래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애청자들께서 한국이 일제의 통치하에 있었을 때 유행했던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홍도야 울지 마라”, “목포의 눈물”, “타향 살이” 등등 슬프고 외로운 정서를 담은 노래들이 유행했었습니다. 한편 한국이 개인당 GNP가 연간 $80도 안되었다가 경제가 일취월장해 갈 때 어떤 노래들이 유행했습니까? 송대관의 “쨍하고 해뜰 날 돌아 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허영란의 날개는 어떻습니까?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 한번 걸어라. 뛰어라 젊은 이어 꿈을 안고 뛰어라…” 얼마나 힘을 실어주는 노래입니까? 며칠 전에 저는 Youtube에서 리아 김의 “위대한 약속”을 들으면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좋은 집에서 말 다툼보다 작은집의 행복을 느끼며,  좋은 옷 입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함에 살고 싶습니다…..” 이밖에도 노사연의 바램,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등은 우리에게 횔기를 불어 넣어주고 희망과 낙관을 가슴에 느끼게 합니다. 팝송으로는 캐런 카펜터의 “The Top of the World”나  “We’ve only just begun” 등도 희망과 낙관을 가슴에 채워줍니다. 즐겁고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노래를 많이 부르고 즐기는 사회나 국민은 번영한다는 말은 진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 
